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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비아, 한국 석유화학 기술 탐낸다!
KOTRA, 장기투자 30억달러 책정 … 플랜트 건설 적극적인 참여 요청

한국을 방문중인 리비아 경제사절단이 6월16일 자국내 전력, 통신, 석유화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450

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프로젝트에 한국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.

리비아 사절단 일원인 Nuri 아부 감마시 석유화학 회장은 KOTRA에서 열린 시장진출 설명회에서 “앞으로 

한국기업들과 협력할 분야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한국의 석유화학 기술 및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왔다”며 

“여러 한국기업들이 리비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0억달러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

희망한다”고 밝혔다.

리비아의 최대 프로젝트 발주처인 리비아 전력공

사의 Mohamed 부회장 겸 송전본부장은 “리비아 

전력공사가 앞으로 15년에 걸쳐 120억달러를 투자

할 계획이며 발전소 및 담수화 플랜트 공사 뿐만 

아니라 한해 1억달러에 이르는 전력 기자재 시장에

도 한국기업들이 적극 참가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

혔다.

리비아 정부의 장기 투자계획은 서부가스전 개발

사업에 45억달러, 석유화학 분야 30억달러, 발전소 

및 담수화 120억달러, 정보통신 103억달러, 리비아 

철도개설 프로젝트 100억달러, 대수로 후속 프로젝

트 50억달러 등이다.

KOTRA는 미국 경제제재 해제 이후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리비아 정부가 한국에 대규모 <민․관 경제

사절단>을 파견한 것은 한국을 리비아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

급부상하고 있는 리비아 시장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.

리비아의 장기 투자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100만달러)

구  분 발주처 투자금액

서부가스전 개발사업가스개발 사업 AGIP GAS 4,500

석유화학 분야 NOC 3,036

발전소 및 담수화(2002-2015) GECOL 12,000

정보통신(2000-2020) GPTC 10,385 

리비아 철도개설 프로젝트 REB 10,000

대수로 후속 프로젝트 GMRA, GMRWUA 5,000 

합  계  44,921 

한편, 리비아 경제사절단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관심도 매우 높아 대우, 한전, 삼성물산, LG산전, 두산중공업, 

한국담배인삼공사 등을 포함한 150여사가 수출상담회 및 세미나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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